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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 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산지 태양광 설비 규제가 강화된 이후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가 농지에 들어서면서 토지이용을 둘러싸고 
임차농과 사업자 간의 분쟁, 농촌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
지,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도시가 답을 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원칙인 분산과 자립원칙을 재확
인할 필요가 있다. 구호와 선언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통한 도시 에너지 자립을 구체화해야 한다. 재생에너
지 전환의 막힌 활로를 뚫는 길은 도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도외시한 채 찾을 수 없다.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사  회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15:00 ~ 15:50

발표 1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태양광, 현황과 쟁점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발표 2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방안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5:50 ~ 16:30 지정토론
(각 10분)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종형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국 환경정책과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거버넌스 추진단장

16:30 ~ 17:00 종합토론  질의 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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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현황과 쟁점
 

임성희 

녹색연합�에너지전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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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 방안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1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2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3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4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5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6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7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8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29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30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31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32 -



산지에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 33 -

<토론문>

재생에너지 전환의 방향성, 원칙부터 세우자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ㅇ 전환이다!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인류 지속성의 절체절명 과제임을 인식

 - 에너지 전환은 저감ㆍ저장과 함께 탄소중립의 기본 축

 - 역사의 전환이고 사회 전환의 기회이지, 성장의 기회 아니다!

   - 새로운 성장동력 따위의 얄팍한 꼼수는 가라

   - 물질적 성장을 지속하며 공멸할 것인지, 생명과 사회와 더불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것인지

   - 이미 성장, 기후, 전염병 등 복합위기의 시대

 -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ㆍ방향ㆍ원칙ㆍ주체, 규모ㆍ시기ㆍ장소, 방법ㆍ기술ㆍ제

도, 과정ㆍ평가ㆍ환류의 방안을 논의ㆍ논쟁ㆍ사회적 합의를 진행해가야

 - 지금은 대외적으로 탄소중립에 노력하겠다는 선언만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단

위들이 여전히 영향력과 성장의 탐욕으로 에너지 권력투쟁에 나서며 각자도생의 방치 상

황. 당연히 기득권, 선점자들이 득세하며 전환을 명분으로 이익, 이권에 달려드는 상황. 

명분으로 내세운 전환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만 결코 전환을 이룰 수는 없는 형세 – 전
환 이행기 초기

 - 사회적, 정치적 논쟁과 제안이 더 많아져 방향성과 원칙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어야 할 때

임

ㅇ 정의로운 전환

 - 에너지전환의 핵심어는 ‘정의’와 ‘생명의 건강한 지속성’, 그리고 ‘회복력’

 - 지역ㆍ계층, 물질순환ㆍ생명, 건강한 지속성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이 진행되어야

 - 관점과 방향성, 원칙이 없으면 전환 이행기는 혼돈으로 빠져 전환에 이르지 못함

 - 도시가 에너지 전환의 책임과 부담을 더 많이 안는 것은 당연. 책임과 비용의 외부화가 

이행에도 적용되는 것은 전환이 아님. 국가간 기후체제 논의 조차 수용

 - 공유지, 공공용지 이행 우선,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우선 이행 지도

 - 도로, 사업장부지, 공공주택 에너지 전환 어려움은 의지와 이행 역량의 문제

 - 지역 에너지전환공사 등 지역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점검, 설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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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속 가능

 - 이해관계의 이행(소유권, 담보, 금융 등) 문제도 최소 수익 보장 등 장기적 전환 방향과 

합의 과정, 공공성 확보로 풀어가야. 행정의 의지와 역량 부족

ㅇ 에너지 전환, 사회 전환

 - 생명에너지와 생활에너지를 대하는 태도, 인식, 제도의 상황, 문제 제대로 봐야

 - 국제적 약속과 압박이고 수입할 수도 없으니 생활에너지 전환은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생명에너지는 토대가 약하더라도 아직은 더 수입할 수 있으니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 뭣

이 중한가?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의 비전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

(Proactive) 대응”으로」은 괜찮아 보이나, 이 비전의 배경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

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 고려 시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 불가피’를 드

는 인식. 떠밀려하는 인식과 행동은 다시 누군가를 떠밀어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인식. 

이래서는 주체적 전환을 하지 못함

 - 왜 전환을 해야하는지 성찰한다면 생명에너지의 회복력에 더 집중해야

ㅇ 農, 흙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탄소중립의 첩경이자 정도

 - 農(농업ㆍ농촌ㆍ농민, 농지ㆍ농기술ㆍ농식품+α, agriculture*food)은 인간 사회의 근본, 생

명에너지의 원천

 - 땅은 물과 함께 확산된 탄소를 저장ㆍ안정화할 지구 공간

 - 農은 생명에너지를 생산하며 탄소를 저장ㆍ안정화 할 수 있는 인간활동

 - 산업화 사회에서 농지의 훼손은 불가역적. 저장소를 배출구로 만드는 어리석음

 - 농의 전환과 회복력의 토대, 생명에너지 회복의 토대인 농지를 훼손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의 제 살 깍아먹기

 - 산림, 농지는 회복력을 지닌 유일한 공간이고, 회복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환과제(재생농

업, 탄소생태농업, 복합순환농업) 이행의 공간이기에 전용, 개발 등 훼손하는 것은 탄소중

립에 역행하는 것

 - 영농형 태양광 등도 농지전용없이 주체적 역할 가능한 선에서 참여토록 함

ㅇ 農을 전환의 온전한 주체로

 - 전환의 명분으로 農의 식민화를 지속하지 마라. 불가피하다고 미화하지 마라

 -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핵심이고, 정의롭지 못하면 전환은 불가능하다. 주체, 지역, 

분야의 온전한 성찰, 책임과 연관을 인식하고 사회적 의제로 논쟁해야

 - 기후위기에 농이 어떻게, 얼마나 일조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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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대로 평가하고, 전환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 농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 지역균형, 농업과 먹거리의 전환, 농촌의 재생에서 온전한 전환

은 전환의 기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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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ace To Zero

Ⅰ. 33만 서울 도봉에 ‘2050 탄소중립’을 설계하다!

 약속 : 국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부터 구민실천헌장 제정, UNFCCC Race To

Zero 국제캠페인까지 탄소제로 선언․약속

 계획 : 2005년 배출량 134만 2천톤CO2eq(’25년 25% → ’30년 40% → ’40년 70% →

’50년 Net Zero) 감축 전략 수립․발표 및 전국 최초 조례 명문화

 이행 : 7대 전략․61개 사업(전략별 핵심사업) 즉각 실천, 실행원년 ’21년 50,763톤 CO2eq

감축 추진 중

 보고 : 내부 태스크포스(T/F) 평가 거쳐 구의회 및 민․관 거버넌스부터 GCoM 까지 탄소제로

이행 과정 및 성과 보고․공유

약속
’20.6월 ’20.7월 ’20.8월 ’21.4월 ’21.5월 ’21.6월

기후위기
비상 선언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 탈석탄
금고
선언

⇨ 실천헌장 제정․
구민 결의대회

⇨ 2021 P4G
2050 탄소
중립 선언

⇨ UNFCCC
Race To 

Zero



계획
’20.8월 ’20.9월 ’20.12월 ’21.1월 ’21.6월~
온실가스
감축 T/F 

구성
⇨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 ⇨ 조례제정
탄소중립
명문화

⇨ 실행원년
목표설정 ⇨ 탄소중립계획

(’22년~’31년)



이행

7대 전략 전략목표 2021년 핵심사업

Green Building 도봉구청사 전력 자립률 50% 달성 구청사 건물일체형태양광 설치

Green Mobility 친환경 전기차․수소차로 100% 전환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Green Energy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300MW 보급 다락원체육공원 태양광 설치

Green Cycle 생활폐기물 50% 감축 재활용 선별장 신축

Green Forest 1인당 도시숲 4.5㎡ 조성 동네 뒷산(초안산) 공원화 사업

Green Life 1인당 온실가스 4톤 줄이기 실천 1인 4톤 줄이기 캠페인 론칭․확산
Green Education 온실가스 감축 퍼실리테이터 3만명 양성 강사 양성 및 퍼실리테이터 시범



보고
분기별 수시 정기․임시 연 1회

온실가스 감축
T/F 평가 ⇨ 도봉구의회

환경대책연구회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 GCoM CDP

(탄소정보공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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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봉의 녹색 에너지(Green Energy) 전략

Ⅱ-1. 전략목표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300㎿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누계)

성
과

2015년

⇨
2019년

3.8㎿ 8.0㎿
태양광 1.3 태양광 5.5
기  타 2.5 기  타 2.5

목
표

2025년

⇨
2030년

⇨
2040년

⇨
2050년

50㎿ 100㎿ 200㎿ 300㎿
태양광 45 태양광 75 태양광 165 태양광 250
기  타  5 기  타 25 기  타  35 기  타  50

※ ’21년 현재 보급 실적 : 태양광 4,247kW(6,640개소), 태양열 146kW(8개소), 지열

2,527kW(10개소)

Ⅱ-2. 실행계획

Ⅱ-2-1. 공공 태양광 보급 확대

 추진목표 : 50㎿

○ (’19년) 1.8 → (’25년) 10 → (’30년) 20 → (’40년) 35 → (’50년)

50㎿

 이행전략
○ 서울시 운영 ‘태양광 탐사대’ 활용 등 설치 가능 부지 발굴

○ 정부 지역지원사업, 시 특화사업 등 활용, 區 재정부담 경감

 추진계획
○ ’50년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34MW)

- 신·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의무화 시행(’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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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벽면․옥상․창문 등 모든 구조물에 태양광 신기술 적용

- 건물 외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적극 추진

○ 공영차고지, 방음벽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확대(10MW)

- 공영차고지, 하천제방, 방음벽 등 대규모 설치 가능 부지 발굴

○ 국가기관, 교육청 등 협력을 통한 태양광 보급 확대(4.5MW)

-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추진

- 경찰서, 소방서, 공공기관 등 국가 소유 건물 태양광 설치 유도

○ 공영주차장 활용,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연계 태양광 보급(1.5MW)

-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태양광 설치사업 포함 등

Ⅱ-2-2. 민간 태양광 보급 확대

 추진목표 : 200㎿

○ (’19년) 3.7 → (’25년) 35 → (’30년) 55 → (’40년) 130 → (’50년)

200㎿

 이행전략 : 설치 보조․융자 등 재정지원으로 촉진

 추진계획
○ 주택·건물 태양광 보급 확대(18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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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형 지속 보급과 함께 보급 잠재력이 많은 주택·건물형 집중 보급

- 박막, 초경량 태양전지 등을 활용한 노후 주택 옥상, 지붕 보급

- 옥외 주차장, 나대지 등 태양광 발전사업 적극 유도

○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보급 확대(20MW)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착형(BAPV) 및 일체형(BIPV) 보급

-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보급 등

Ⅱ-2-3.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추진목표 : 연료전지 30㎿, 지열 20㎿

 추진계획
○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률 향상

- 공공부지 활용, 민간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추진(20MW)

 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 건의

- 공공건물 대상 연료전지 설치 시범사업 추진

 ’21년 공공건물 연료전지 설치 사례 조사, ’22년 이후 구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중

1개소(10㎾) 시범 설치 후 확대

-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 민간보급 확대(10MW)

 중대형 건물의 연료전지를 비상용 발전시설로 인정 가능토록 법 개정 건의

 건물용 연료전지의 발전사업(전력판매) 허용 추진

○ 지열, 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열 시스템 도입 적극 유도(20MW)

 냉·난방비 저감을 위해 신축 건물 지열 시스템 도입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구민 부담 경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형(20㎾ 이하) 풍력발전기 설치 추진

 ’21년 도봉산 주변 및 중랑천변 바람실태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2년 이후 소형

풍력발전기 시범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300MW 보급 시, 區 전력자립률 60% 달성
     ’19년 전력사용량 882,388MWh/년 대비 전력생산량 528,520MWh/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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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제언

Ⅲ-1. 중앙정부에서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이를 토대로 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추진성과 평가에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일된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구축(2017년 이후 중단)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Ⅲ-2.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주자 동의 요건을 현행 
‘허가기준’에서 ‘신고기준’으로 완화하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소관) 
개정

○ 도심의 경우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보급이 중요함

○ 현행 공동주택 관계 법령상 옥상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바,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입주자 반대로

부진함

Ⅲ-3. 지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예산 지원

○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기초 지방정부 지역 여건에 따라

재량을 가지고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예산 지원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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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확대 정책 제안1)     

유정민(서울연구원)

1. 태양광은 주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음

◯ COVID 경제 침체로 인해 태양광 사업의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계 태양광 설치용량은 

142GW로 새로운 기록을 경신. 2021년에는 27% 증가하여 181GW 설치될 것으로 전망함2) 

◯ 2019년 국내 태양광 설치는 11.8GW이며 2020년 4.1GW 신규 태양광 설치된 것으로 추정. 최근 5년

간 매년 30% 증가하여 현재 국내 총 누적 태양광 용량은 15.9GW에 달함  

2.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기술발전으로 태양광은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로 확대 전망

◯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함. 한국 역시 지난해 한국판 그

린뉴딜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향후 태양광 시장 가속화 전망

Ÿ 유럽은 2030년 55%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를 위해 약 363GW~370GW의 태양광 용량 필

요할 것으로 전망(2019년 유럽연합은 134GW의 태양광 설치)3) 

Ÿ 국내 RPS 2030 의무공급비율을 25%로 상향  

3. 서울시 태양광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제도 도입 필요 

◯ 태양광에 대한 시민 수용성 문제 

Ÿ 최근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혹은 과장된 정보로 인해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 인식이 생

기는 경우가 많아짐. 서울대공원 주차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물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서 미니태양광 설치 반대도 빈번하게 발생함  

Ÿ 2020년 1GW 나아가 2050년 5GW의 서울시 태양광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에 대한 시민

의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수적. 태양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공유와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

감 효과와 같은 경제적 편익을 자료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시의 기

1) 서울시의회 태양광 토론회(2021.4.30) 토론문을 일부 수정함  
2)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new-global-solar-pv-installations-increase-27-record-181
-gw-this-year-ihs-markit-2021-03-29/ 

3) Kougias et al., 2021, The role of photovoltaics for the European Green Deal and the recovery 
plan.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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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정책 홍보와 대시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 기후에너지정보센터4) 와 같은 

기구 운영중. 향후 이들 조직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민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홍보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Ÿ 한편 시민 수용성은 단순히 교육이나 홍보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

욱 커질 수 있음. 에너지자립마을, 시민협동조합, 태양광 탐사대 등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다

양한 방식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태양광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shared solar) 모델을 통해 시민의 수용성 향상 가능할 것임

◯ 공무원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부족 문제

Ÿ 서울시 부서 및 자치구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동기부여가 필요함. 서울시 태양광 목표 달
성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공원, 건물, 도로, 주차장, 환경기초시설 등 서울시 모든 부지와 시설
을 활용해야 하므로 태양광 정책은 기후환경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사업에 반영될 필요
가 있음. 기후정책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부처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태양
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성과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적극적인 
태양광 설치 사업 담당자 혹은 부서가 성과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환경기초시설 등 시의 
인프라의 위탁사업자 역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비용 절감 성과를 인정받는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Ÿ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태양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대도 중요함. 많은 태양광 사업의 인허
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으므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민간건물 자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유인 및 규제정책 부족 

Ÿ 서울과 같은 밀집한 도시 공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음. 서울시는 2020년 기준 
300MW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하였는데, 이 중 많은 용량이 공공건물,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
과 같은 공공건물 및 시설에 설치됨. 앞으로 서울시 태양광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
부지 외 민간부지의 활용이 중요함. 하지만 현재 태양광 사업자가 공공부지 외 민간부지를 임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건물 소유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태양광 관련 사고 및 건물 소유권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
문임. 때문에 민간건물·부지의 소유자가 태양광을 자가 설치하도록 태양광 사업 유도할 필요 있
음  

Ÿ 이를 위해서 자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설치비 지원보다는 

4) ’20. 9월부터 기존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를 ‘기후에너지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후환경본부 환경
시민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 정보센터 운영 관리 및 대시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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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세금감면을 이용한 재생에
너지 지원 방식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책임. 미국은 연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tax credit) 정책이 태양광 확대에 큰 역할을 했는데, 가정
용 태양광도 세액 공제 재도에 포함되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운영 중.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태양광 등 재
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두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
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 고려 가능함. 이미 지방세제특례
제한법은 농어업 지원, 사회복지 지원, 교육 과학기술 등 지원, 공익사업 지원 등 특례 규정이 
있으며, 환경과 관련해서도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66조의 2), 경형 자동차 등
에 대한 과세특례(제67조) 등과 같은 특례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의 태양광 투자세금감면(Investment Tax Credit)】

∙ 태양광 ITC는 태양광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감면을 통해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2005년 에너지 
정책 법(Energy Policy Act)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로 인해 일몰 시점이 
계속 연장되어 옴. 가장 최근 2020년에 다시 4년 연장되어 실행 중  
∙ 세금감면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으로, 2020-2022년 태양광 투자액의 26%(2019년 이전 
30%)에 대해 세금감면 제공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22%, 2024년에는 10% 세금감면 제공 
예정(2024년에는 상업용 태양광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제공)  
∙ ITC는 직접적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즉, 태양광 비용이 $18,000일 경우, 

$4,800(1,8000*0.26=$4,860)을 소득세에서 공제함. 만약 당해 세금공제액이 소득세보다 클 경우, 
차액은 차년도로 이월(roll-over)하여 사용 가능함. 

∙ 전력회사, REC 판매, 주정부 지원금 등과 같이 다른 태양광 설치 지원금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원 
형태에 따라 연방정부 세금감면액이 달라짐. 예를 들어, 전력회사 지원금이 $1,000이라면 
세금감면액은 0.26*(18,000-$1,000)=$4,420. 하지만 주정부(state goernmen) 지원금(rebate)는 
연방정부 세금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REC 판매수익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방정부 세금감면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그림 62] 미국 연방정부 주택용 태양광 투자세금면제 

※ 자료: PV magazine, 2020,  
https://www.pv-magazine.com/2020/12/22/us-to-extend-investment-tax-credit-for-solar
-to-2024/ 

Energysage, 2020, https://www.energysage.com/solar/cost-benefit/solar-investment-tax-credit/
Ÿ 신규건물에는 적극적인 태양광 의무화 도입이 필요함. 신규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상, 벽

면,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고려해야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태양광 설치사업 가능함.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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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태양광을 위한 구조물이나 계통연계 시설들을 미리 설계에 반영한다면 차후 태양광 설치
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에 대해서는 태양광 의무화가 실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건물 ZEB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
입되면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이 도입될 것임.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신규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혹은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가 있음 

Ÿ 뉴욕시는 지난 2019년 기후동원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여 시의 모든 신규 건
물(혹은 옥상 리노베이션)의 옥상의 가능한 면적에 태양광이나 옥상녹화를 의무화 함.5) “지속
가능한옥상법(sustainable roof law)”은 지붕의 경사와 면적, 그리고 건물 용도에 따라 태양광
이나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붕 기울기가 작은(2:12 이하) 경우, 주택이 5층 
이하이고 지붕 면적이 100ft2보다 크면 태양광, 옥상녹화 혹은 두 가지를 혼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비주택 건물의 옥상 면적이 200ft2 이상이면 역시 태양광, 옥상녹화 혹은 두 가지 
혼합하여 설치하도록 함. 만약 이들 건물의 옥상 면적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4kW의  태
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옥상 녹화를 설치하도록 함. 즉, 지붕 면적이 
작아 태양광을 4kW 이상 설치할 수 없다면 옥상녹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그림 19 참
조).       

[그림 63] 지속가능한 옥상존(sustainable roof zone) 준수 방안 

◯ 건물 벽면 활용한 태양광 확대   
Ÿ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벽면, 유리창 등을 활용한 BIPV의 확대가 필요. BIPV는 기존 결정질계 

태양광에 비해 제조비용이 높고 발전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설
치 가능하고 산란광에도 일정 정도 발전 효율이 유지되어 도시와 같은 구조에서 적합한 장점을 
갖고 있음. 지금까지는 실리콘 결정계 태양광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BIPV 기술개발과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로 향후 BIPV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Ÿ BIPV는 일반적인 태양광 모듈처럼 표준화하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설치 공간의 확보가 중요

5) The Nature Conservancy, 2019, NYC’s Sustaiable Roof Laws, Polic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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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다양한 디자인의 적용과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 없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경량화 모듈이
나 플랙서블 모듈 개발을 지원할 필요. 이를 위해 우선 공공건물의 벽면 태양광 BIPV 설치 가
능 면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20년 설
치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BIPV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나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하여 공공·민
간 건물 BIPV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설치사업을 진행한다면 안정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이
고, 이를 통해 BIPV의 기술적 개선과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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